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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44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44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1. 하나님의 실체
1-1.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1. 하나님의 실존은 삼위일체요, 세씨의 하나님이었다.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똑같은 존재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몸은 온 우주에 꽉 차게 서서 움직이는 몸이요, 일정한 크기

가 있는 몸이 아니요, 그 몸은 시멘트벽이나 쇠철벽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투과력이 강한 몸이다. 

2.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존재해 보지 못했다. 

3. 그래서 종교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다. 

4.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5. 마귀가 주권을 쥐고 휘두르는 세상이므로 참 진리의 학

문이 존재해 보지 못했다. 

6.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신 줄 알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었던 것이다. 

7. 오늘날 이긴자가 논하는 신천신지의 하늘나라의 학문이 

참 학문인데, 거기에는 죽음이 없으며, 부자유함도 없으며, 눈

물과 탄식과 분열과 시기, 원망과 질투, 전쟁이 없는 것이다. 

8.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도 이 세상 학문으로

는 모르는 것이다. 

9. 그런고로 하늘 세계의 모든 것을 훤히 아는 자가 너무

도 답답한 것이다. 

10. 우리 사람은 원래 지금 같은 몸으로 있었던 것이 아

니다. 

11.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같이 바늘 끝머리 위에

도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으며, 한꺼번에 온 우주에 꽉 차서 

서 있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였다. 

12. 사람은 분신의 능력이 있었으므로, 하나가 백 사람, 

억만 사람으로도 쪼개질수 있는 존재였다. 

13. 그러므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세상 사

람들이 모르므로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다. 

14.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체요, 또 여러분의 본

향이 하늘나라요, 친정집이 하늘나라다.

15.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가보지도 

못한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말을 했고, 잘못하고 나

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고 막연히 추상적인 말을 

했지, 본래 인류의 본향이 하늘나라라고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1 The essence of God  
1-1 Humans are God. 

1. The essence of God is the 
Trinity, the three seeds of God. God 
is one body, one mind, existing as 
the same being. It is also a body 
moving with the fullness of the 
universe, not a fixed regular body, 
but a strong body with permeability 
which can go through a cement 
wall or iron wall. 

2. This world has never been 
Gods.

3. So there were no religions or 
learning. 

4. This world is the world of 
Satan. 

5. Satan has ruled the world with 
a sovereign authority and there has 

never been the real truth.
6. People think that God is in 

the sky. So they have sought God 
towards the sky and cried out to it.

7. Today, the Victor teaches of a 
new heaven, there is no death, no 
restrictions, no tears, sighing, no 
division, begrudging, jealousy and 
no war. 

8. With the knowledge of the 
world, people do not know that 
humans were originally God. 

9. Therefore, a person who exactly 
knows heaven feels very uneasy. 

10. Humans are in the same 
existence as they are now. 

11. Because they were in existence 
and being of the whole universe, 
humans could stand on the needle 

<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 < Humans are God > 

예배만 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 

point and walk by thinking. 
12. As humans had the power of 

their other selves, one can be split 
into 100, or 100 million bodies. 

13. Today's knowledge can 
not teach us that humans were 
originally God. Therefore, there is 
no wisdom in the world.

14. You are the essence of God, 
your original hometown is heaven 
and the house of your parents is 
there.

15. But people say if they do a lot 
of good things, then they will go to 
heaven, but if they do bad things, 
they will go to hell. They just say 
heaven vaguely. Nobody says that 
your original hometown is heav
en.*                                      by Hana

생명이 존재하는 까닭 
무한대로 이제 100억 광년이 아니

라 무량대수 광년이라 할지라도 무한

대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바로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빛이다. 하

는 것을 이 사람이 논했어요? 안 논했

어요? 논했죠? 그런고로 바로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 빛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

인고로 그런고로 이제 그 생명의 그 영

이 바로 하나님의 신인고로 그런고로 

모든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신이 있

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산소라고 하는 

원소 속에 하나님의 영의 물질이 있고 

산소라고 하는 원소 속에 바로 하나님

의 생명의 물질이 있는 고로 산소 호흡

만 하면 바로 죽어가는 사람도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이 전달돼서 그래? 생명이 전달 안 돼

서 그래? 생명이 전달돼서 죽지 않는 

것을 이것을 오늘날 의학 박사들이 산

소호흡만 하면 죽지 않으니깐 산소호

흡만 시키지, 산소 속에 생명의 물질이 

있는 것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산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제그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런고로 사람 몸에서 생명의 물

질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바

로 사람, 사람 속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 자체가 바로 ‘오오라’라고 소련의 

세르만모스라고 하는 심령 과학자가 

이제그대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빛이 

‘오오라’라고 발표를 해 가지고 세계 과

학자들이 사람 몸에서 ‘오오라’의 빛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

고 있죠? 모르니까 ‘오오라’라고 이름

을 붙였을까? 아니까 ‘오오라’라고 이

름을 붙였을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오오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시

겠어요? 

​바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

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

님의 영이 생명의 물질이요, 생명의 물

질이 빛으로서 발산되는 고로 이제그

대로 여러분들 큰 인물일수록 이제그

대로 그 얼굴에서 후광이 둘러져 있어

요? 안 둘러져 있어요? 후광이 둘러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바로 

후광이 둘러져 있는 고로 이 사람 주위

가 환해? 안 환해? 이 사람 주위가 환

해.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몸에서 뭐

가 나와서 그래요? 빛이 나와서 그래

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몸에서 빛이 

나와 가지고 환하게 사진이 찍히는 것

을 알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찍

어보면 바로 다른 사람은 컴컴하고 어

두운데 이 사람 주위만 환한 그 까닭이 

바로 빛이 강하게 나와서 그래? 빛이 

조금 나와서 그래? 빛이 강하게 나와

서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사람 몸에서 나

오는 그 빛 자체가 바로 생명의 물질이

요, 그 생명의 물질이 바로 사람 몸에

서 나와 가지고 공기 속에 있다가 이제

그대로 그 공기 속에 있는 생명의 물질

이 바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되

는 생명의 물질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바로 이 그 생명의 물질

이 빗물과 함께 땅에 떨어져? 땅에 안 

떨어져? 땅에 떨어져서 풀이 살고 보

리가 살고 이제 벼가 살고 모든 만물이 

생명이 존재하는 까닭이 바로 사람 몸

에서 나가는 하나님이 되는 생명의 물

질로 말미암아 이제그대로 모든 만물

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했

어? 안 논했어? 이런 걸 논했으면 논문

을 써서 빨리 발표를 해 줘야지. 그래? 

안 그래? 아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이 이런 걸 논문을 쓰지 않고 다른 걸 

논문을 써요. 이런 걸 논문을 쓰면 대

학 교수들이 이제그대로 깜짝 놀랄까? 

비웃을까? 깜짝 놀라요. 이건, 이건 굉

장한 거야. 아시겠어요?  

산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에워싸고 
있는 마귀의 영  
사람 몸에서 생명의 물질이 나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무가 살고 풀이 살

고 물고기가 사는 까닭이 바로 사람 몸

에서 나가는 생명의 물질이 공기 속에 

있다가 빗물과 함께 땅에 떨어지고 바

다에 떨어지고 산에 떨어져서 모든 만

물이 살고 있다. 그런고로 인간이 없는 

별나라, 인간이 없는 달나라 이제 인간

이 없는 우주에는 우주인이 있다는 새

빨간 뭐라고 그래?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그대로 그 거짓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거짓말

입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그대

로 여러분들 인간이 없는 이제 별나라

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

시겠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고기도 산소

를 흡수해 가지고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먹어? 안 먹어? 물을 먹죠? 물이

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이 H₂O 라고 

화학 기호가 바로 수소 2개에다가 산

소 1개가 합치면 물방울이 돼? 안 돼? 

그런고로 그 물을 먹으면 뭘 먹는 거

야? 산소를 먹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래서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오늘날 이제 이것을 모르

면 이 세상에 학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문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

로 이제그대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그대로 산

소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마귀의 

영이 에워싸고 있어? 이제 하나님의 

영만 있는 거야? 마귀의 영이 에워싸

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산화 

물질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이 산소

를 가지고 산화 물질이라고 그래? 이

제 생명의 물질이라고 그래? 산화물질

이라고 그러죠? 

산화물질이라는 건 썩히는 물질이라

는 거죠? 썩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은 바로 이제 산소 원소를 현미경으로 

보면 그 겉껍데기를 에워싸고 있는 건 

바로 전부 마귀의 물질인고로 썩히는 

물질이요, 완전히 죽음의 물질인고로 

그런고로 산화물질이라고 이름을 과

학자들이 그 겉껍데기만 보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여러분들 썩히는 물질

이요, 산화물질이라면 그 산화물질을 

호흡을 시키면 죽을 사람이 빨리 죽어

요? 오래 살아요? 빨리 죽게끔 되어 있

는 거죠? 그런데 산화물질이라고 하면

서 산소호흡을 시키면 산다고 하니까 

참말로 그 사람들 머리가 참 바보야? 

똑똑한 거야? 머리가 바보죠? 이 세상 

과학자들이 안다고 하지만 맹추야 전

부다. 아시겠어요?  

의인의 몸에서는 생명의 물질이 나와 
그래서 이제그대로 오늘날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지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봐도 알아? 

몰라? 아는 거죠? 그런고로 이제그대

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분

명히 이제그대로 의인의 몸에서는 바

로 생명의 물질이 나오는 고로 그런고

로 의인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 바로 뭐

가 전달되요? 생명이 전달돼. 아시겠어

요? 마주치기만 하면 마귀 죽이는 영의 

생명이 전달돼? 전달 안 돼? 마귀 죽이

는 영의 물질이 전달되는 고로 그런고

로 이제그대로 예배만 보면 몸이 가벼

워져? 안 가벼워져? 예배만 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여러분들 몸이 무거

운 것은 마귀가 매달려있기 때문에 몸

이 무거운데 그 마귀를 모조리 전멸시

키고 마귀를 멸해버리니까 몸이 가벼

워? 안 가벼워? 몸이 가벼운 거죠? 

​그런고로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신

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이 정도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그대로 얼마

든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면 바로 인

간의 말로는 이제 표현의 한계점이 있

는 고로 인간의 말 자체가 마귀의 말이

요, 마귀의 생각인고로 마귀의 말로 표

현하려니까 바로 표현에 한계점이 있

는 고로 이제그대로 이제 표현을 더 이

상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제

그대로 그런고로 성경에 이제 무슨 말

씀이 쓰여 있냐면 바로 이 성경은 바로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

음이 성경을 알게 한다. 하는 말이 있

어? 없어? 있죠? 그 기름이 참기름이

죠?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야?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환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시간 시간 말씀할 

적마다 답답한 표정을 합디까? 시원한 

표정을 합디까? 어? 시원한 표정을 해? 

잘못 봤어. 답답한 표정을 하고 있잖

아! 맹추야. 알고 있는 걸 바로 표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그대로 이 영

의 세계, 신의 세계의 것을 인간의 말

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해서 이 사람이 말 할 

적마다 소리 질러? 안 질러? 답답하면 

소리 지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미

쳐서 소리 지르는 걸까? 답답해서 소

리 지르는 거야. 답답해서. 아시겠어

요?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

테 알려줘야 할 텐데, 그걸 인간의 말

로는 표현이 되지 않아. 되질 않기 때

문에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시겠어요? 

​그래서 모션으로 자신 있게 모션을 

지어요? 이 사람이 자신 없게 모션을 

지어요? 자신 있게 모션을 짓는 거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자신 있는 모션

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그대로 자신 있게 모션을 짓

는 것은 바로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션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시겠어요? 

나무가 오래 사는 이유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사람이 이제 

이 꽃이 왜 살고 풀이 왜 살고 나무가 

왜 사는 거 과학자들이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6000년 인류 역사가 흐르면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이야? 처

음 아니야? 처음이죠?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이 나무속

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제그대로 

이 공기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

람 몸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

을 논해? 안 논해? 논하죠? 그러면서 

이제그대로 마귀의 영도 같이 병존하

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마귀의 영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고로 이제 

모든 물질도 전부가 다 마귀의 영에게 

하나님이 사로잡혀있는 상태야? 해방

돼 있는 상태야? 사로잡혀있는 상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한한 생명을 가

지고 있는 거야. 유한한 생명. 아시겠어

요? 

유한한 생명을 나무나 풀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제 나

무가 이제 오래 살아? 짧게 살아? 오래

오래 살죠? 그 왜 그러냐면 나무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 감정이 없어. 감정이! 

아시겠어요? 감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더 이상 그 생명을 이제 썩히고 

죽이는 그러한 이제그대로 자격이 없

는 고로 그런고로 나무가 오래 산다. 하

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런 걸 알까? 몰

라. 아시겠어요? 모르는 걸 빼놓고 아

마 아는 게 없을 거야. 전부 몰라. 아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오늘날 이제그대

로 이 세상에 이제그대로 모든 만물이 

이제그대로 다 신은 신인데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병

존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오늘날 인간

이 왜 짧게 살고 있느냐면 바로 인간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나라는 주체

의식이 마귀인데 마귀의 영에 조종을 

받아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고로 그런

고로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면 바로 욕심을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

든지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

한다든지 정욕을 부린다든지 하면 피

가 썩는다는 것을 논해? 안 논해? 논하

죠? 그래서 이제 나무와 같이 되어야 

영생을 한다는 것을 논했어? 안 논했

어? 

​나무와 같이 되려면 바로 남자가 여

자를 봐도 무슨 생각이 날까? 나무는 

아무 생각이 안 나. 여자가 남자를 봐도 

“야, 참 잘생겼다.” 하는 생각이 날까? 

안 나. 나무는. 아시겠어요? 나무가 되

어야 영생이지, 나무가 안 되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이나 불경에 바로 성령으로 거듭

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

이 바로 하나님은 바로 감정이 없고 하

나님에게는 바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에

게는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

음이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아시겠어요? 

5면에  이어

7면에 계속

   사람 몸에서 발산되는 ‘오오라’의 빛이 생명의 물질이요 곧 하나님의 영


